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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학제품 사고 대응력 부족
대도시 긴급 대응 시스템 미비 … 전문가팀 양성과 정보교류 절실

중국은 유해 화학물질 누출 등의 사고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중국 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7월12일 밝

혔다.

상하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총국 환경응급사고조사센터 천산룽(陳善榮) 부주임은 화학물질 

사고 관리와 관련해 Beijing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독일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국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전

문적인 조사와 영향평가 경험이 축적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천산룽 부주임은 “일부 성 단위와 대부분의 도시에 긴급대응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며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 부문이 효율적으로 협조할 수 없으며 희생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

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화학제품과 농약을 대규모로 수출입하는 국가로 위험 화학제품의 생산, 운송, 처리에 관련된 섬유기

업이 20만개 이상이다.

2005년 중국에서는 142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해 229명이 사망했으며, 2004년에는 51건이 발생해 62명이 

숨졌다.

최근 일어난 최대 규모의 환경재앙은 2005년 11월 발생한 쑹화강 오염사건으로 380만명에 대한 물 공급이 5

일간 중단됐다.

천산룽 부주임은 “화학물질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팀 양성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정부간 정보 교류

는 물론 환경당국, 공안, 소방, 기상, 수원관리 조직들이 서로 긴밀히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하

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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